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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인사 ]

2023년 토끼의 해가 밝았습니다!

곧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는 날이 온다고 합니다. 코로나로부터의 해방 선언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한편으론 이제 

마스크는 생필품이 되었는데 벗는다고 하니 어색함마저 감돕니다. 이별한다는 것은 어쩌면 익숙해진다는 말과 같은 

의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2022년과 작별함과 동시에 2022년에 있었던 좋은 일, 나쁜 일 모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

고, 2023년을 힘차게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활기찬 모습이 떠오르는 토끼가 벌써부터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는 기

분입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는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지하철광고심의를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광고관련 법규에 근

거함은 물론, 지하철광고는 남녀노소 누구나 볼 수 있다는 점 등 대중적 매체임을 고려하여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을에는 ‘2022 광고제작실무종사자 광고심의교육’과 ‘2022 기사형광고 자율심의기준 토론회’, 두 가지 행사가 있었

습니다. 광고심의교육은 광고실무자는 물론 광고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으며, 정부의 방역방침에 따라 

전년과 마찬가지로 수강생 인원을 한정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올해도 심의교육에 대한 호응이 좋았고, 횟수를 늘려달

라는 요청도 많았습니다. 본 기구도 심의교육 확대 방안을 고려하여 금년에는 보다 질적·양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진

행하겠습니다.

‘2022 기사형광고 자율심의기준 토론회’는 문체부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본 기구의 기사형광고 자료를 정부광고의 

지표로 삼는 등 기사형광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짐을 반영하여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소비자단체, 법계, 언론

계, 학계 등 여러 전문가가 발제 및 토론자로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논

의하는 장이 되었습니다. 토론회는 유투브로도 생중계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도 높

였습니다. 금년에도 본 기구는 기사형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 언론과 광고의 신뢰도 신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본 기구는 올해에도 올바른 광고문화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광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

다. 모두 작년에 수고 많으셨고, 2023년에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목표로 하시는 일 모두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임직원 일동

:: Greeting | 인사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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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2023년도 기사형광고심의위원회와 인쇄매체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심의업무에 들어갔다. 

각 심의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이후, 미백 등 피부 미용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SNS 광고를 보고 화장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

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주요 SNS에서 광고하는 미백 기능성화장품 20개 제품에 대해 기능성 원료의 함

량,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은 표시·광고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일부 제품, 부적절한 광고 표현 개선 필요

	�미백 기능성화장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기능성을 인정한 원료가 일정량 이상 함유되어야 한다.

	�조사대상 20개 제품은 모두 기능성 원료인 알부틴을 사용한 미백 기능성화장품으로, 알부틴 함량을 조사한 결과 전 제품이 식약처에 보고한 양

(2~5%)의 90.0%이상*을 함유하고 있어 함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능성 원료는 식약처에 보고한 양의 90.0.% 이상 함유해야 함(「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식약처고시 제2020-132호)).

	�한편, 관련 법*에 따르면 기능성화장품은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을 표시·광고할 수 없다. 그러나 3개 제품은 ‘브라이트

닝 효과 나이아신아마이드’, ‘나이아신아마이드 겉기미 개선’과 같이 식약처의 심사(보고)를 받지 않은 기능성 원료와 효능을 함께 광고하고 있었

다. * 「화장품법」 제13조

 -	�부가적인 기능성 관련 광고(예시)

Karb News

01 [ 심의위원 소개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2023년도 광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위촉  기구소식 ]

02 [ 일부 미백 기능성화장품, SNS의 과장 광고 개선 필요
중금속 등 유해물질은 불검출되었으나 사용 시 주의사항 등 표시 해야  한국소비자원   2022. 12. 8.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

2023년 기사형광고심의위원

성명 주요경력

노순석 브랜드평판연구소 소장

문철수 한신대학교 미디어영상광고홍보학부 교수

윤  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이재국 성균관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이정우 한국입법기자협회 회장

주석영 회명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허남진 前 중앙일보 논설위원, 대기자

※ 가나다 순

2023년 인쇄매체광고심의위원

성명 주요경력

김영미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박현주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장

백민수 前 한국언론진흥재단 광고매체국 전문위원

심성욱 한양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

이희복 상지대학교 언론광고학부 교수

차영란 수원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최성락 동국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 석좌교수

※	�식약처는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의 원료로 알부틴, 나이아신아마이드, 닥나무추출물 등 9종을 정하고 있으며, 그중 알

부틴을 2~5% 함유한 제품의 경우 별도의 심사 없이 미백 기능성화장품으로 판매 가능(「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제

2021-55호))

※	�인플루언서의 SNS 계정에 영향을 받아 구매한 품목은 뷰티/화장품(31.4%), 패션의류(27.5%), 패션의류(27.5%), 식품/건강(21.3%) 순으로 조사

됨(디엠씨리포트, 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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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한 4개 제품은 기능성을 인증받지 않은 일반 원료가 피부 미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거나, 과학적·객관적 근거 없이 ‘피부장벽 개선’과 

같은 표현을 광고에 사용했다.

 -	�미인증 원료 및 객관적 근거 부족 광고(예시)

 유해물질은 불검출됐으나, 일부 제품은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지 않아

	�이 밖에 모든 조사대상 제품(20개)에서 히드로퀴논·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 성분과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았다.

	�그러나 3개 제품은 알부틴을 2% 이상 함유하는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주의사항(‘경미한 가려움이 보고된 예가 있음’ 등)을 표시하지 않았고, 1개 

제품은 ‘기능성화장품’ 표시를 누락했다.

 -	�알부틴 관련 주의사항*(예시)

	 *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식약처고시 제2022-33호)

	 ** 구진 : 피부에 나타나는 작고 딱딱한 종기

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유하고, 소비자에게는 SNS에서 광고하는 화장품을 구입할 경우 확인되지 않은 품질

과 효능을 강조하는 광고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표시·광고사항 통합 공고(이하 통합 공고)를 개정하여 현행 통합공고(2020년 6월 17일) 이후 신

설·변경된 25개 법률 및 28개 표시·광고사항을 반영하여 최종 86개 법률상 127개의 표시·광고사항을 통합 공고했다.

 주요 개정 내용

	�위생용품관리법,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이 제정되고, 식품 등 표시광고법, 화학물질 관리법, 화학제품안전법 등 

23개 법령(또는 그 하위규정)이 개정되면서 소비자 안전 등과 관련한 사업자의 표시·광고 의무가 대폭 강화되었고, 이를 통합 공고에 반영했다.

 -	�(소비자 안전 관련) 위생용품, 식품의 영양 표시, 유해화학물질 등 안전 관련 표시의무의 신설·변경 내용을 반영했다.

	 * (위생용품관리법) 범위 구체화 및 성분·제조방법 등 기준 신설, (수산식품산업법) 수산전통시장 품질 인증 표시 신설, (식품 등 표시광고법) 영

03 [ 표시·광고사항의 통합 공고 개정

86개 법률 127개 표시·광고사항을 소비자·사업자가 알기 쉽도록 통합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2022.11.30일자 보도자료 일부 발췌 ]

Karb News :: Karb News ::

※	�부적절한 광고 표현을 사용한 7개 사업자는 한국소비자원 시정권고에 따라 조치계획을 회신(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참고)했고, 해당 조사 

결과는 식약처에 통보 예정

참고

① 히드로퀴논(Hydroquinone) : 기미·주근깨 등 색소 침착된 피부를 탈색시키는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접촉성피부염, 홍반, 국소 자극 등 유발

② 스테로이드(Steroid) : 염증 및 면역반응 억제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면역기능 저하로 인한 세균 감염, 장기 투여 시 골다공증, 백

내장 등 유발

구분 내용

문구 알부틴은 「인체적용시험자료」에서 구진**과 경미한 가려움이 보고된 예가 있음

예시
주의사항 1)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2) 직사광선을 피해서 보관할 것
※ 알부틴이 함유된 제품으로 [인체적용시험자료]에서 구잔과 경미한 가려움이 보고된 예가 있음

※	�알부틴 관련 주의사항 및 ‘기능성화장품’ 표시를 누락한 4개 사업자는 우리 원 시정권고에 따라 조치계획을 회신(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참

고)했고, 해당 조사결과는 식약처에 통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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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표시 의무대상을 15개에서 176개로 늘림, (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등 관련 규정 마련, (화학제품안전법) 생활화학제품·살생물 제

품의 표시광고 강화, (농약관리법) 농약의 표시내용 강화, (의료기기법) 첨부문서의 표시방법 변경 등

 -	�(생활 밀접사항 관련)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 신설, 대부조건, 결혼중개업자의 표시·광고, 지식재산권·상표권 등 문화, 금융, 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일상생활 속 소비자 권리와 관련된 다양한 표시·광고사항을 추가했다.

	 *(문화재보호법)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 사실 표시, (대부업법)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의 표시·광고 사항 추가, (의료법) 의료기관 명칭, 진료

과목 표시 추가, (결혼중개업법) 거짓광고에 상대방의 얼굴, 키, 몸무게 표시·광고 추가 등, (지식재산권 표시지침) 특허출원과 특허등록을 구분하여 

표시하게 함, (상표법) 등록상표와 상표등록출원을 구분하여 표시하게 함

	�공정위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공정위 뉴스→행정규칙 제·개정 공지) 및 열린 소비자 포털 ‘소비자24’(www.consumer.go.kr→서비

스 안내→제도안내→표시광고통합공고)에 소비자·사업자가 찾아보기 쉽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상 주의: 개별법의 개정 또는 관계 행정 기관과의 업무협의 절차 등의 이유로 통합공고의 내용이 실제 시행중인 법령·고시의 내용과 다를 

수 있으므로 통합공고를 이용할 때에는 소관 부처에 연락하여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통합 공고 제3조)

※더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불포화지방 함량이 많은 아보카도 오일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어,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시중에 유통 중인 

아보카도 오일 25개 제품의 안전성과 표시 적합성을 조사했다.

	 *아보카도 오일 포함 기타식용유 매출실적: (‘17년) 113억 원→(’21년) 420억 원(품목별 소매 매출, aT FIS)

 조사 결과, 일부 제품은 아보카도 오일이 마치 질병 예방 또는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 한쳔, 조사대상 모두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었다.

아보카도 오일 품질 및 안전성 조사

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표현 개선 필요 

	�「식품표시광고법」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과’ 또는 ‘신체의 건강 및 기능 강화’ 등의 광

고표현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의 일부 제품이 이러한 거짓·과장광고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ㅎ 아보카도 오일(ㄷ사)’, ‘ㅇ 아보카도 오일(ㅆ사)’, ‘ㄹ 아보카도 오일(ㄹ사)’ 등 3개 제품은 특정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했고, ‘ㅂ 아보카도 오일(ㅂ사)’ 제품은 신체조직에 기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었다.

	�또한 ‘ㅎ 아보카도 오일(ㄷ사)’, ‘ㄹ 아보카도 오일(ㄹ사)’, ‘ㅁ 아보카도 오일(ㅁ사)’ 등 3개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표현을 사

용했고, ‘ㅅ 아보카도 오일(ㅇ사)’, ‘ㅇ 아보카도 오일(ㅆ 사)’ 등 2개 제품은 정부부처의 인증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르게 광고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

로 나타났다.

	�‘ㄴ 아보카도 오일(ㅈ사)’,‘ㄴ 아보카도 오일(ㅇ사)’ 등 2개 제품은 객관적인 근거 없이 타사의 제품을 부당하게 비교한 광고표현을 사용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샴푸(화장품)가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것처럼 온라인상에서 광고·판매한 누리집 341건을 점검

(10.4~10.14)한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172건은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행정처분도 의뢰했다.

ㅇ 이번 점검은 샴푸가 화장품임에도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잘못된 정보에 따라 탈모 예

방·치료를 샴푸에 의존하다가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	�주요 위반내용은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60건(93.0%)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

고 5건(2.9%) ▲기타 소비자 기만 광고 7건(4.1%)이다.

Karb News

04 [ 일부 아보카도 오일,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표현 사용

제품별 가격은 100ml 기준 최대 6.3배까지 차이나  한국소비자원   2022.12.30일자 보도자료 일부 발췌 ]

-	�대상 제품 : 엑스트라버진 아보카도 오일 25종

-	�조사 항목 : 표시·광고 적합성(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지방산 조성, 안전성(잔류용매, 산가, 산화방지제 함량), 원재료 원산지 및 가격

05 [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샴푸는 없어요!
식약처, ‘탈모 치료·방지’ 효과 샴푸 등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172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   2022.11.7일자 보도자료 일부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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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점검 사례

 탈모 치료제(의약품)는 두피에 흡수되어 작용하므로 샴푸와 같이 모발을 씻어내는 용법으로 허가받은 제품은 없다.

	�샴푸(화장품)는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탈모 치료’, ‘탈모 방지’, ‘발모·육모·양모’, ‘모발 성장’, ‘모발 두께 

증가’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	�다만 탈모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거나 보고했으면 효능·효과(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와 관련된 ‘탈모 샴푸’, ‘탈모 관리’, ‘탈모 케어’ 

등 표현은 사용할 수 있다.

 식약처는 탈모 관련 온라인 광고의 타당성과 탈모 증상 발현 시 대처법, 예방법 등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의료계·소비자 단체·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에 자문했다.

	 *민간광고검증단: 식품, 의료제품의 부당한 표시·광고를 검증하기 위해 의사·교수 등 전문가 90명으로 구성(개인위생, 건강증진, 질병치료, 미

용관리, 체형관리 등 5개 분과)

	�검증단은 기능성화장품 샴푸는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뿐 탈모 치료 의약품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므로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없다

고 강조했다.

	�탈모는 초기 단계일수록 치료 효과가 좋으므로 탈락하는 모발 수가 증가하고, 머리카락이 가늘어진다고 느낀다면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 후 치료

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	�아울러 탈모는 유전적 요인과 여러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므로 식습관, 모발 관리, 신체·정신적 스트레스, 음주와 흡연 등 

탈모에 영향을 주는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탈모를 예방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다고 안내했다.

	�만일 탈모에 보조적인 도움을 주는 기능성 샴푸를 사용할 때 붉은 반점, 부어오름, 또는 가려움 등 증상이 나타나면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의와 

상담할 것을 권고했다.

	�기능성화장품 제품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심리를 이용해 식품·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광고

하거나 판매한 행위에 대해 오픈마켓 등 온라인 판매사이트와 카페 등 누리소통망(SNS)을 집중 점검했다.

	�점검 결과 식품·의약품을 ‘수험생 기억력개선’, ‘공부 잘하는 약’ 등과 같이 불법·부당 광고·판매한 누리집 297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즉시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담당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 주요 적발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식품) 건강기능식품을 식약처장이 인정하지 않은 ‘불면증’, ‘수면 개선’, ‘기억력 영양제’ 등의 기능이 있는 것으로 표시하거나, 일반 식품을 건강기

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등이다.

	�(의약품)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을 함유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일명 ‘공부 잘하는 약’으로 판매

하는 경우이다.

 -	�참고로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 치료에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이며, 이를 판매·광고하는 행위나 의사 처방 없이 구매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므로 처벌 대상이다.

 식약처가 운영하는 민간광고검증단*은 수험생이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는 기능성이 검증되지 않은 식품이나 건강을 위협하는 약물에 의존하지 

말고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민간광고검증단: 식품, 의료제품의 부당한 표시·광고를 검증하기 위해 의사·교수 등 전문가 90명으로 구성(개인위생, 건강증진, 질병치료, 미

용관리, 체형관리 등 5개 분과)

※더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 Karb News ::

06 [ 수험생을 현혹하는 식·의약 불법판매에 주의하세요!
일반식품을 공부 잘하는 약, 총명탕 등으로 부당광고 197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   2022.11.10일자 보도자료 일부 발췌 ]

�-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난 ‘탈모 방지’, ‘모발 성장’ 등 표현을 사용해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

-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 일반화장품 광고에 ‘탈모 샴푸’ 등 표현을 사용해 기능성화장품

으로 오인·혼동 광고

-	�기타 소비자 기만 광고 : ‘두피 진피층까지 영양성분 전달’ 등 소비자 기만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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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cedent Introduction | 판례 소개 ::

[ 광고관련 판례 소개 ]  식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현 위반 사례

판례 소개 및 설명

이번 호에서 다룰 판례는 2002년 6월 14일 대법원에서 열린 2001

도4633 판결문이다. 피고인들은 자사 제품이 ‘인체의 콜레스테롤

을 분해, 혈액을 정화시키는’ 것처럼 광고했고, 법원은 이와 같은 표

현이 식품위생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

라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한 과대광고라고 판

단했다. 피고인들은 광고의 우측하단에 ‘은 약이 아닙니다. 

식품입니다.’라는 문구가 게재되어 있으므로 의약품과의 혼동을 예

방했다고 주장하며 상고하였으나 법원은 해당 사정만으로는 우려

를 소멸시키기 부족하며 광고의 내용에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식품위생법 제11

조 제1항(허위표시등의 금지) 위반에 따라 식품의 품질에 관한 과대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위에서 말하는 식품위생법 제11조는 현재 식품 등의 표시·광고

에 관한 법률 제8조에 해당함.

대법원 2002. 6. 14.선고 2001도4633 판결 [식품위생법위반]

I  판시사항
❶ 일반식품에 질병치료의 효능이 있다 하더라도 의약품으로 공인

받지 못한 식품을 표시하거나 광고함에 있어서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 식품위생법 제11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❷ 식품이 아니라 원재료에 질병치료의 효능이 있는 것으로 광고

한 경우 식품위생법 제11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광고에

서 제품을 의약품이 아니라 식품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경우 식품

위생법 제11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❸ 식품의 유용성 표시가 허용되지 않는 다류제품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면서 그 식품의 원료인 은행나무잎의 유용성을 표시함으로

써 질병치료의 효능이 있다는 취지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식품위

생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식품의 품질에 관한 과대광고에 해당한

다고 한 사례

II  판결요지
❶ 일반식품이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

도, 그 제품을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식품으로 공인받았을 뿐 의약

품으로 공인받지 아니한 이상, 식품위생법의 규제대상인 식품에는 

그 제2조 제1호에 의하여 처음부터 의약품은 제외되어 있으므로, 

그 식품을 표시하거나 광고함에 있어서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식품에 관한 표시나 광고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그 자체로 식품의 품질에 관한 허위표시나 과대광

고로서 소비자의 위생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한다는 관점에서 식품에 관한 

표시와 광고를 규제하는 식품위생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

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되게 된다.

❷ 식품위생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그 제

품의 성분 및 원재료에 대하여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도 과대광고로 규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식품 자체에 관하여 그러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하지 아니하

였다 할지라도 그 원재료가 그러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한 경

우에는 그 식품에 관하여 과대광고를 한 것이 된다 할 것이며, 또 

그 광고에서 그 제품을 의약품이 아니라 식품이라고 명시하고 있

다 할지라도 그 표시나 광고의 내용에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

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품

이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이라고 보지 아니

할 수 없어 역시 과대광고에 해당한다.

❸ 식품의 유용성 표시가 허용되지 않는 다류제품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면서 그 식품의 원료인 은행나무잎의 유용성을 표시함으로

써 질병치료의 효능이 있다는 취지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식품위

생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식품의 품질에 관한 과대광고에 해당한

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❶ 구 식품위생법(2000. 1. 12. 법률 제6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11조 제1항,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2호 

❷ 구 식품위생법(2000. 1. 12. 법률 제6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❸ 구 식품위생법(2000. 1. 12. 법률 제6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참조판례]

❶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도2925 판결(공1998상, 830)

[피고인] 최 외 1인 

[상고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1. 8. 7. 선고 2001노2890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III  이유

1 구 식품위생법(2000. 1. 12. 법률 제6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식품의 명칭, 제조방법 및 품질에 관하여

는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지 못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

포장을 하지 못하며, 식품·식품첨가물의 표시에 있어서는 의약품

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식품·식품첨가물의 영양가 및 성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고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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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고, 그 제2항에 의하면 허위표시·과대광고의 범위에 관하여

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따른 같은 법 시

행규칙 제6조 제1항은 "허위표시·과대광고의 범위는 용기·포장 및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곡·영상·인쇄물·간판 기타의 방

법에 의하여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중 다음 각 호

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한 다음, 그 제2호에서 "질병의 치

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광고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들고 있으며,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제

6조 제2항 관련 [별표 3] 허위표시·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

시 및 광고의 범위와 그 적용 대상 식품에 의하면, 건강보조식품, 

특수영양식품 및 인삼 제품류에 한하여 그 식품의 유용성을 표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밖의 일반식품에 대하여는 유용

성표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일반식품이 질병

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제품을 식품위

생법에 의하여 식품으로 공인받았을 뿐 의약품으로 공인받지 아니

한 이상, 식품위생법의 규제대상인 식품에는 그 제2조 제1호에 의

하여 처음부터 의약품은 제외되어 있으므로, 그 식품을 표시하거

나 광고함에 있어서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한

다면 그것은 식품에 관한 표시나 광고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그 자

체로 식품의 품질에 관한 허위표시나 과대광고로서 소비자의 위

생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식품으로 인한 위생

상의 위해를 방지한다는 관점에서 식품에 관한 표시와 광고를 규

제하는 식품위생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되게 된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도2925 판결 

참조), 위 식품위생법 11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그 

제품의 성분 및 원재료에 대하여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

럼 광고하는 행위도 과대광고로 규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식품 자체에 관하여 그러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하지 아니

하였다 할지라도 그 원재료가 그러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한 

경우에는 그 식품에 관하여 과대광고를 한 것이 된다 할 것이며, 또 

그 광고에서 그 제품을 의약품이 아니라 식품이라고 명시하고 있

다 할지라도 그 표시나 광고의 내용에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

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품

이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이라고 보지 아니

할 수 없어 역시 과대광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어느 광고에서 식

품에 관하여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사회일반인의 시각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2 원심은, 피고인  주식회사의 이사인 피고인 최이 

1998. 7. 23. 자 일보에 위 회사에서 제조하여 판매하는 이 사

건 제품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면서 ‘사람이 섭취했을 때 인체의 콜

레스테롤을 분해, 혈액을 정화시키는 작용을 한다.’라는 내용의 문

구를 게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제품과 같은 다류제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관련 [별표 3] 소정의 건강보조

식품, 특수영양식품 및 인삼제품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식품

의 유용성에 관한 표시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또한 비록 위

와 같은 광고문구가 이 사건 제품의 원료인 은행나무잎의 유용성

을 표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소비자로서는 이를 원료로 한 완제품

에도 그와 같은 유용성이 있는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이를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으

며, 위 광고의 우측하단에 ‘은 약이 아닙니다. 식품입니다.’라

는 문구가 게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우려를 소멸시

키기에 부족하므로, 이는 결국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식품의 

품질에 관한 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

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

와 같은 과대광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해당 지면은 광고 관련 판례를 독자 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요약 

및 정리를 하기 위함일 뿐, 아래 판례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는 목적

이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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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형 광고 심의 ]

● 2022년 11-12월(18-21차) 심의결정 통계

기사형 광고심의 상정안건

세칙별 분류 계

1조(광고의명시) 위반 163

3조(오인유도표현금지) 위반 1,709

※ 중복위반이나 기각건이 있어 총 상정건수와 차이가 있음.

결정별 분류 계

주의 1,709

권고 10

기각 6

총 결정건수(권고, 기각포함) 1,725

총 위반건수 1,709

※ 주의누적으로 인한 경고건이 있어 총 상정건수와 차이가 있음.

업종별 통계

업종별 분류 계

기초재 0

식품/음료 181

가정용품 29

제약/의료기기 40

건강관련용품 15

화장품/세제 37

전기/전자 56

수송기기 18

화학/공업 0

건설/건재 359

출판/교육 42

의류/섬유 39

유통 394

금융/보험/증권 148

서비스/오락 120

관공서/단체 0

의료 105

그룹/기타 170

총 상정건수 1,753

※ 상정안건 1건에 업종분류 2건인 경우가 있어 총 상정건수와 차이가 있음.

기사형 광고심의 매체별 통계

매체 분류 주의 권고 기각

신
문

일반일간 445 2 1

경제일간 797 2 2

스포츠일간 148 1 3

지역일간 276 5 0

잡
지

여성월간 33 0 0

리빙/유아(월간) 5 0 0

시사월간 5 0 0

● 2022년도 심의결정 전체 통계

기사형 광고심의 상정안건

세칙별 분류 계

1조(광고의명시) 위반 1,155

3조(오인유도표현금지) 위반 11,187

※ 중복위반이나 기각건이 있어 총 상정건수와 차이가 있음.

결정별 분류 계

주의 11,187

권고 47

기각 178

총 결정건수(권고, 기각포함) 11,412

총 위반건수 11,187

※ 주의누적으로 인한 경고건이 있어 총 상정건수와 차이가 있음.

업종별 통계

업종별 분류 계

기초재 3

식품/음료 1,477

가정용품 285

제약/의료기기 296

건강관련용품 135

화장품/세제 219

전기/전자 461

수송기기 142

화학/공업 8

건설/건재 1,937

출판/교육 256

의류/섬유 187

유통 2,689

금융/보험/증권 905

서비스/오락 836

관공서/단체 4

의료 643

그룹/기타 1,185

총 상정건수 11,668

※ 상정안건 1건에 업종분류 2건인 경우가 있어 총 상정건수와 차이가 있음.

기사형 광고심의 매체별 통계

매체 분류 주의 권고 기각

신
문

일반일간 2,738 14 59 

경제일간 5,222 9 47 

스포츠일간 865 3 11 

지역일간 2,125 17 55 

잡
지

여성월간 139 1 2 

리빙/유아(월간) 54 0 2

교양/오락 7 3 1

시사월간 37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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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편집기준 제1조 및 제3조 위반(광고미표시 및 기사오인유도표현 ‘이 기자’ 삽입)

02	�편집기준 제3조 위반(기사오인유도표현 ‘구 기자’ 삽입)

03	�편집기준 제3조 위반(기사오인유도표현 ‘김 기자’ 삽입)

04	편집기준 제1조 및 제3조 위반(광고미표시 및 기사오인유도표현 ‘최 기자’ 삽입)

본 기구 기사형광고 편집기준 제1조 및 제3조● 근거 규정

● 심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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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vertising Review ::

[ 인쇄매체 광고 심의 ]

● 2022년 11-12월 심의결정 통계

업종별 심의내용

 결정구분
업종 계 주의

및 경고
광고
수정

주의·경고
및 광고수정

광고
중지

관계기관
통보 기각

기초재 0 0 0 0 0 0 0
식품·음료 23 0 1 20 2 0 0
가정용품 0 0 0 0 0 0 0
제약(의료기기) 4 0 0 0 4 0 0
건강관련용품 21 0 9 6 6 0 0
화장품·세제 12 0 8 3 1 0 0
일반산업기기 0 0 0 0 0 0 0
정밀사무기기 0 0 0 0 0 0 0
전기·전자 0 0 0 0 0 0 0
수송기기 0 0 0 0 0 0 0
화학·공업 0 0 0 0 0 0 0
건설·건재 2 0 2 0 0 0 0
출판·교육 1 0 0 0 1 0 0
의류·섬유 0 0 0 0 0 0 0
유통 3 0 3 0 0 0 0
금융·보험·증권 1 0 1 0 0 0 0
서비스·오락 6 0 5 0 1 0 0
관공서·단체 0 0 0 0 0 0 0
의료 23 0 0 0 23 0 0
그룹·기타 8 0 7 0 1 0 0

계 104 0 36 29 39 0 0

심의결정이유별 내용

결정이유 계
공정성·윤리성·합법성·인간의 존엄성·진실성 위반 표현(4~7조) 104
광고의 품위상실, 선정성 표현(8조, 18조) 3
광고주 불표시(9조) 0
소비자 오도 표현(10조) 80
주장의 무입증(11조) 32
추천, 보증(12조) 1
자료 등의 인용(15조) 0
부당비교 및 배타적 표현(16~17조) 3
비과학적 생활태도 조장(19조) 0
소비자 조사(20조) 0
광고에 부적당한 언어사용(22조) 0
어린이·청소년, 어린이 보호(23조, 24조) 0
경품·할인특매, 사행심 조장, 미끼광고(28조, 29조) 0
광고물의 식별 불가능(30조) 0
식품광고의 소비자 오인 표현(31조) 7
주류·담배광고의 부당표현(32조, 33조) 16
효능효과 과신·과장(34조) 22
화장품광고의 소비자 오인 표현(35조) 12
의약품 및 의료 광고 소비자 오도 표현(36조, 37조) 27
금융·투자자문업 광고 소비자 오도 표현(38조, 39조) 1
통신판매 광고 과장 표현(40조) 0
학원, 학습지 등 광고 과장표현(42조, 43조) 0
대리점 모집 광고 과장표현(44조) 3
부동산 광고 소비자 오도 표현(45조) 2
영화·비디오 광고 부당 표현(46조) 0
기타 0

계 313

※결정이유 건수가 결정 건수보다 많은 것은 한 결정에 2개 이상의 결정이유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임.

● 2022년도 심의결정 전체 통계

업종별 심의내용

 결정구분
업종 계 주의

및 경고
광고
수정

주의·경고
및 광고수정

광고
중지

관계기관
통보 기각

기초재 0 0 0 0 0 0 0
식품·음료 256 0 43 141 65 0 7
가정용품 1 0 0 0 1 0 0
제약(의료기기) 51 0 2 1 48 0 0
건강관련용품 79 0 46 18 14 1 0
화장품·세제 68 0 52 10 6 0 0
일반산업기기 0 0 0 0 0 0 0
정밀사무기기 0 0 0 0 0 0 0
전기·전자 0 0 0 0 0 0 0
수송기기 0 0 0 0 0 0 0
화학·공업 0 0 0 0 0 0 0
건설·건재 44 0 44 0 0 0 0
출판·교육 5 0 2 0 3 0 0
의류·섬유 0 0 0 0 0 0 0
유통 16 0 16 0 0 0 0
금융·보험·증권 1 0 1 0 0 0 0
서비스·오락 20 0 8 9 2 0 1
관공서·단체 0 0 0 0 0 0 0
의료 184 0 0 0 184 0 0
그룹·기타 37 0 27 2 8 0 0

계 762 0 241 181 331 1 8

심의결정이유별 내용

결정이유 계
공정성·윤리성·합법성·인간의 존엄성·진실성 위반 표현(4~7조) 753
광고의 품위상실, 선정성 표현(8조, 18조) 5
광고주 불표시(9조) 1
소비자 오도 표현(10조) 563
주장의 무입증(11조) 253
추천, 보증(12조) 1
자료 등의 인용(15조) 0
부당비교 및 배타적 표현(16~17조) 3
비과학적 생활태도 조장(19조) 0
소비자 조사(20조) 0
광고에 부적당한 언어사용(22조) 0
어린이·청소년, 어린이 보호(23조, 24조) 0
경품·할인특매, 사행심 조장, 미끼광고(28조, 29조) 0
광고물의 식별 불가능(30조) 0
식품광고의 소비자 오인 표현(31조) 109
주류·담배광고의 부당표현(32조, 33조) 145
효능효과 과신·과장(34조) 79
화장품광고의 소비자 오인 표현(35조) 68
의약품 및 의료 광고 소비자 오도 표현(36조, 37조) 235
금융·투자자문업 광고 소비자 오도 표현(38조, 39조) 1
통신판매 광고 과장 표현(40조) 0
학원, 학습지 등 광고 과장표현(42조, 43조) 0
대리점 모집 광고 과장표현(44조) 17
부동산 광고 소비자 오도 표현(45조) 42
영화·비디오 광고 부당 표현(46조) 0
기타 1

계 2,276

※결정이유 건수가 결정 건수보다 많은 것은 한 결정에 2개 이상의 결정이유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임.



| 13 |www.karb.or.kr

::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

● 심의 사례

01	�“   은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프로바이오틱스를 함께 섭취할 수 있어 장속의 환경을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비만세균의 증식을 막아 체형관리도 가능한 유산균”, “하루, 한 포만 드셔도 굵은 황금변이 쑥쑥~~~”, “면역력도 챙기고 장내 

유익균을 늘려주는 유산균!…”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 광고자율심의규정 제5조, 제10조, 제11조, 제31조]

02	�“대출없이 실투자금 2,000만원대~   아파텔”, “안정된 수익! 확실한 프리미엄!”, “실투자금 1억에 3채” 등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광고자율심의규정 제5조, 제10조, 제45조]

03	�“ 천연물 유래 NO 산화질소 생성 비강 스프레이”, “국내 최초 (세계 2번째) 산화질소 함유 항바이러스 비강 스프레이 개발/세계 최초 천연 

산화질소 함유 비강 스프레이 개발/2005년 스웨덴 감염 질병통제센터에서 산화질소가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 효과 발표 이후, 16년 만에 상용

화 기술 개발 성공”, “…비강 내 고농도 산화질소 생성…/항바이러스, 항균 특성 비강 염증개선(축농증, 비염) 혈액순환 개선/항바이러스 비강질

환 개선제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독감(축사用)”, “코로나 감염율 비교(제하 표 일체)” 등 [화장품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광고자

율심의규정 제5조, 제10조, 제35조]

04	�“목디스크 환자가 개발한 베개!”, “그간 속아왔던 베개들과는 다릅니다!”, “어깨통증·두통 / 목디스크·목통증 / 수면무호흡·코골이…”, “…평소 

두통과 목 통증으로 잠이 깨었는데 이 베개를 사용하니 몸이 편해지고 15분 후에는 두통까지 사라짐…이후 목통증도 사라짐.…”, “단, 3주만에 

C커브가 생깁니다”, “그동안 기능성 베개 많이 써보셨죠? 그간 속아온 베개와는 다릅니다.” 등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광고자율심

의규정 제5조, 제10조, 제17조, 제34조]

● 주요 문제표현 및 관련 규정

2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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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방송매체광고심의 수수료(방송매체광고 완성물)

1. 방송심의 수수료(※부가세 별도)

 ㆍ초   심(대표건) : 5만원

 ㆍ초   심(파생건) : 1만원

 ㆍ초   심(ID광고) : 3만원

 ㆍ수정심(대표건) : 3만원

 ㆍ수정심(파생건) : 1만원 

 ㆍ초   심(대표건) : 10만원

 ㆍ초   심(파생건) : 2만원

 ㆍ수정심(대표건) : 7만원

 ㆍ수정심(파생건) : 2만원

 

 

인포머셜광고(1분이상)스팟광고(1분 미만)

1-2) 제작 전 대본 사전자문서비스 수수료(지상파 및 케이블방송광고 대본)

1-3) 인쇄매체 및 기타심의 수수료ㆍ방송 이외 매체 : 초심 100,000원 / 수정심 50,000원

※광고물 양에 따라 수수료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모든 심의수수료는 부가세가 별도입니다.

2. 수수료 입금 계좌
신한은행 100-022-878468(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 우리은행 1005-002-910456(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심의는 수수료 입금 확인 후 진행됩니다.

3. 계산서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별도로 사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필증 사용 시 주의사항
①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임의 변경하여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② 원하실 경우,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로부터 사전에 검토 받은 사실을 심의필 광고물에 표시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광고물 우측상단에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심의필 심의번호> 문구로 한정합니다. 단, 방송 및 패키지, 기타 포장용기에는 심의번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③ 2항의 표시 이외에 광고표현 내 심의기구 언급 및 필증 이미지와 기구 로고 사용 등은 불허합니다.

④ 필증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⑤ 필증을 위·변조하거나 상기 사항 위반 시 모든 법적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을 알립니다. 

⑥ 필증에 대한 확인 및 기타 문의는 기구 사무처(02-2144-4300)로 연락 바랍니다.

 ㆍ5만원  ㆍ10만원

      스팟광고(1분 미만)                              인포머셜광고(1분이상)

참고사항

karb1@karb.or.kr


